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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學俊

通過E좌究『醫學入門』 中對於三陰三陽各범以六氣配屬原理, 六氣納支, 節氣方位, 標本陰陽屬性, 經mK納

支, RIK體, 治法, 中氣‘等進行分類及考察, 得出結論如下;

1. 三陰三陽的屬性與地支的配屬不一致. 太陽和廠陰雖然以地支與辰~和E갖, 寅申相配屬, 但是實際

上標本的陰陽屬性與納支的原理是不同的,因此,在區別標本陰陽的特性上,節氣,方位等不能成鳥-定基

準.

2. 三陰三陽本氣的五行屬性和經服納支,有可能不一致. 陽明操金之本,不是手陽明大陽, 實際上足陽

明몹才是本; 少陽相火之本, 亦不是手少陽三뽕、, 實際上足少陽體才本.

3. 三陰三陽按照從化規律其治法各異. 第-,標與本的陰陽屬性相反時用反治法‘ 少陰本熱標寒,太陽

本寒標熱,且寒熱不定,故太陽熱因寒用,而少陰寒因熱用, 第二,標與本的陰陽屬性相同時用正治法 太

陰標本均寒, 少陽標本均熱, 故太陰寒因寒用, 塞因塞用, 而少陽通因通用. 第三, 標與本的陰陽屬性相反,

且與中氣的陰陽屬性不同時, 不能用iE治或反治法, 應騙從於中進行治標,영n不能抱1尼於廠陰和陽明的所定 

治法, 應隨機從中進行治擔.

4. “少陰太陽 從本從標”在應用於治標時, 可解釋如下· 第-, 或者從本, 或者從標. 第二, 或者從本, 或

者從標, 但治擔上有其先後之別. 第三, 少陰寒因熱用, 太陽熱因寒用, 故同時騙從於標本.

5在“陽明廠陰 不從標本 從乎中”的‘從乎中’, 可理解鳥在治法運用中可以‘隨機取中’之意.

關鍵詞; 三陰三陽, 標本中, 六氣納支, 經8腦며支, 中氣, 正治, 反治

I . 序 論 한편 標本에 ‘中’을 더하여 三陰三陽의 從化規

律과 結合하면 그 意義가 달라지는데, 첫째 三陰

韓醫學에서 ‘標本’의 擬念은, 病證의 本態를 알 三陽의 屬性과 經Blk, 職뼈의 屬性을 연관하여 이 

아서 해당한 治擔를 하기 위해 本質的인 것(本) 해할 수 있고, 둘째 흉病의 特徵을 이해 할 수 

과 非本質的이거나 副次的인 것(標)을 구분하거 있고, 셋째 服體의 標本음 통해 적합한 治法을 

나, 또는 經絡에서 四뾰에 있는 것(本)과 頭面身 정할 수 있다. 

에 있는 것(標)을 구분하는데 사용되고 있다,1) 尹2)은 三陰三陽의 納支 原理 및 生理, 病理의 

* 交f듬휴者· 趙떤f풋, 世明大땅校 훼뽑科大템 原典뿔史땅갔 1) 과학백과사전종합줍판사, 재편집 동의학사전, 서울, 도서 
室, 여3) 549 l염7 joh에un@komet.net 품판 까치, l~. p. llffi. 본문의 내용을요약, 딸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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應用에 대해 연구 보고하였으며, 金3)과 申4)은 三

陰三陽의 從化規律을 통해 六經의 氣化原理를 연 

구 보고하였으며, 金5)은 六氣가 標本의 陰陽 屬

性의 同異에 따라서 從化規律이 다름을 연구 보 

고한바가 있다 

『醫學入門』에도 三陰三陽에 대한 설명이 「天

地A物氣候相應圖」 , 「運氣總論」 , 「求本論」 , 「雜治

觸 등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 보여서 三陰三陽의 

全親를 살피기에 容易하지 않다. 

이에 著者는 三陰三陽 各各에 대해서 六氣의 

配合의 原理, 六氣納支, 節氣와 方位, 標本의 陰

陽 屬性, 經HIU때支, HIK體, 治찮, 中氣 등으로 分類

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少陰 太陰의 

‘從本從標’와 陽明 廠陰의 ‘從乎中’의 解釋에 새로 

운의견을밝히고자한다 

II. 本論

1. 標本의 定義와職뼈, *쪼]Ji. 病病과의 관계 

우선 標本에 대한 定義를 명확히 해야 할 필 

요가 있기에, 「醫學入門·標本論』6)을 근거로 세 

가지 관점으로 歸納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A身의 內外 陰陽으로 구분한다. 

外는 標가 되고 內는 本이 된다. 陽은 標가 되 

고 陰은 本이 된다. 따라서 六剛는 陽에 속하니 

標가 되고 五鐵은 陰에 속하니 本이 된다. 각 8藏

R府의 經絡 중에 外에 있는 것은 標가 되고 內에 

있는 것은本이 된다. 

둘째 A身의 氣血로 구분한다 氣는 標가 되고 

血은本이 된다. 

셋째 發病의 先後나 病勢의 援急로 구분하여 

治病의 先後를 결정한다 다만 두 가지 기준이 

2) 尹陽!!, 醫哲學, 大田, 주민출판사, 2005, pp. 3(X) 3쩌 

3) 金丁雨, 金吉萱, *핑絡의 氣化生理에 關한 jiff究, 東醫生理
學會誌、 5(1), 19'.Xl, pp. 119∼149 

4) 申興웠, 金吉萱, 十二.~쪼服의 六氣 調節生理어! 關한 힘{究 
(II), 東西醫學 16(3), 1991, pp. 20-3.S. 

5) 金昊題 츠陰三陽의 從化規律에 關한 1ilf究니 東뽑生理學 
會誌, 4(2), 1땐, 1 pp. 99• 116‘ 

6) 李댐, 醫웰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p. 2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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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衝할 때에는 發病의 先後보다 病勢의 繹急이 

우선한다 

먼저 病이 된 것은 本이 되고 後에 傳流하여 

病이 된 것은 標가 되니, 치료에 있어서 本을 먼 

저 하고 標를 나중에 한다. 

또한 病勢의 *용急、으로 治續의 先後를 결정한 

다. 病勢가 援慢한 것은 本이 되고, 病勢가 急、한 

것이 標가 된다. 

넷째 醫師가 標가 되고 病이 本이 된다 醫師

인 標와 흉病인 本이 제대로 들어맞아야만 뻐氣 

가 이에 服從하게 된다‘ 治續가 相應하지 않으면 

標本을 얻지 못한 것이 된다. 

『素問·至률要大論』의 “少陽太陰從本, 少陰太陽

從本從標, 陽明廠陰不從標本, 從乎中也”의 문장은 

治續의 方法을 결정하는 기준을 論한 것으로 본다 

면, 첫째와 둘째의 의미에 의하여 演繹한 것에 해 

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詳論하기로 한다. 

셋째의 의미는 못病이 발생한 先後 또는 病勢

의 援急으로 治擔의 先後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 

는 데 標本의 獅念을 도입한 것으로, 「至훌要大 

論」 의 ‘從本’, ‘從本從標’, ‘不從標本, 從乎中也’에 

의하여 治法을 결정하는 것과는 관점이 약간 다 

르다‘ 
넷째의 의미는 俠小하게 f능病 自體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醫師가 病病을 정확히 진 

찰해야 한다는 當寫性을 說明한다. 즉 『醫學入門·

標本論』에 “醫工이 色과 服의 끓察을 실수함이 없 

고 治覆에도 疑평됨이 없어야만 치료의 大法이 된 

다.”7)고 한 것이다. 이는 엄밀하게 따지변 「素問·

方盛哀論』의 ‘不失A情’8)에 속하므로 본 鼎究와 

연관성이 적으므로 우선 제외하기로 한다. 

‘標本’論을 五藏六R府와 經服에서 나타나는 흉 

病에 應用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과같다. 

病病을 標本으로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만물이 

7) 李빠, 醫핑入門(下), 서울, 南山호, 1985, pp‘ 2375. 
8) 洪元植 *하£월帝內*￥素問, 서울, 束洋협캡liJf究院, l뾰, 

p.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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陰陽의 상대적 屬性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를들어陽은天,無,圓,氣,上,外,升,生,浮, 

畵, 動, 輕, 操, 六服에 속하고, 陰은 地, 有, 方,

血, 下, 內, 降, 殺, 沈, 夜, 靜, 重, 演, 五藏에 속한 

다. 따라서 흉病도 標本으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9J 

『素問·至훌要大論』의 病機論10) 중 六氣의 病

機를 說明한 것은 다음과 같다 

廠陰(標) 風木(本)·

“諸暴彈直 皆屬於風”

少陰(標) 君火(本);

“諸眼題大 皆屬於熱”

“諸病有聲 鼓之如鼓 皆屬於熱”

“諸轉反房 水波澤獨 皆屬於熱”

“諸U區I!±:醒 暴注下追 皆屬於熱”

少陽(標) 相火(本);

“諸熱督폈 皆屬於火”

“諸禁鼓標 如喪神守 皆屬於火”

“諸題狂越皆屬於火”

“諸遊衝上皆屬於火”

“諸病附睡 쩔쩔쫓驚흉* 皆屬於火”

太陰(標) i혈土(本)· 

“諸樓項彈 皆屬於i뭘” 

陽明(標) ;操金(本)· 관련 문장 없음 

太陽(標) 寒水(本)·

“諸病水波 滾澈淸冷 皆屬於寒”

이외에 五藏 및 上下의 病機 역시 六氣의 屬

性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木; “諸風掉8玄 皆!혈於Jlf” 

火; “諸痛癡擔 皆屬於心”

土· “諸펄‘睡滿 皆屬於牌”

金; “諸氣隨數 皆屬於뼈” 

水. “諸寒收引 皆屬於賢”

上: “諸擾P밟n區 皆屬於上”

9) 李싸, 醫헬入門(下), 서울, 南山호, 1잃5, pp. 2373. 
10) 洪元뼈 精校현*‘內經素問, 서울, 東洋醫웰liff究院, 1985, 

pp. 303-304‘ 

「醫學入門』에 나타난 三陰三陽과 標本中에 대한 考察

下: “諸廠固빠 皆屬於下”

『素問』의 病機論을 발전시킨, 劉河間의 十九病

機11)를 위의 순서대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廠陰(標) 風木(本):

“諸暴彈直, 支痛軟롯, 裡急節縮, 皆屬於風”

少陰(標) 君火(本);

“諸病n굶n區맘醒, 暴注下追, 轉節, 小便澤獨, 題

眼大, 鼓之如鼓, 癡훨傷f잦, %휩氣結核, I!±:下뚫 

亂, 督獲睡R長, 賣塞행umll:, 血海血뼈, 뺑關身熱, 

惡寒戰標, 驚운용悲笑語흉, m표觸血if, 皆屬於

熱”

少陽(標) 相火(本).

“諸熱督폈, 暴1홉冒味, 輝擾狂越, 罵플驚隊, 附

睡쩔醒, 氣道衝上, 禁漂如喪神守, 及n區擔傷n용 

繹, 耳嗚及聲, n區浦, 海食不下, 目味不明, 暴

注閒폈, 暴病暴死, 皆屬於火”

太陰(標) 현土(本); 

“諸題彈直, 積餘흙隔, 中滿, 똘짧L뻐下, 體重附

睡, 肉如1尼按之不起, 皆屬於별” 

陽明(標) 操金(本):

“諸짧抽個乾뚝b被獨, 皆屬於操”

太陽(標) 寒水(本);

“諸病上下, 所出水波滾微淸冷. %꿇흉졌췄?피堅험, 

題滿急痛, 下利淸白, 食E不슐/l, 암利6몽據 屆

뼈不便, 廠遊禁固, 皆屬於寒”

「醫學入門』에서 六氣의 病機를 說明한 것은 

두 군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六氣主病」 12) 

廠陰(標) 風木(本); “諸暴 彈直 支痛 훌急、 節縮

練房, 本足Jlf體二經, 廠陰風木之氣”

少陰(標) 君火(本);

“諸病댐n區及I!±:醒, 暴注下追轉節雖. 小便澤獨血

海t世, %휩氣結核傷f짖짧. 癡ml!±:下뚫亂證, R풍훌쫓 

睡R둥흉흉寒乾. 랭때lll:#*l必身發熱, 惡寒戰懷驚평 

11) 劉完素, 索問玄機原病式(金元며大뽑펀家名著集成), 中
國, 中댐中뽑했出版社, 1않J5, pp. 10 강 

12) 李빠, 챔學入門(下), 서울, F힘m堂, 1985, pp. 1078• 1082. 

17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學原典學會誌 Vol. 18-4 

間, 笑悲語홍따표觸fl], a흉眼鼓之有聲和, 小陰君

火手二經, 률心小陽氣之過.” 

少陽(標) 相火(本);

“諸熱督평節↑易揚, {季動搖f弱8설癡極. 暴챔冒味輝 

擾狂, 罵뿔驚隊氣上道. 附睡쩔醒魔n區擔, P옳種 

耳嗚흉흉欲閔 n區i볍海食下不能, 目狀不明 Q問평 

智, 或禁↑票之如喪神. 暴病暴死暴注利, 少陽相

火手二經, 心뼈絡與三魚氣” 

太陰(標) 演土(本);

“평與彈直積용J.:i帶,雷옮L中滿諸隔}경體重u±下R府睡 

?쫓肉如펌之按不起太陰폈土二足經牌與從中뿜 

之氣.”

陽明(標) ;操金(本); “諸遊拍個閒, 乾잊tit융被起, 

陽明之操金師與大陽氣.”

太陽(標) 寒水(本);

“上下水波出淸冷, 廠}휩폈9퍼堅챔病. 題滿急、痛利

白淸, 食E不關u±利R星. 屆身不便與廠通, 廠遊

禁固太陽經. 賢與勝M, 寫寒水” 

(2) 「求本論」 13) 

廠陰(標) 風木(本); “風뻐傷A 掉搖펼癡후暴彈 

直之病 生馬”

少陰(標) 君火(本)‘ “熱쩌傷A %율傷暴下水波i軍 

混之病 生馬”

少陽(標) 相火(本)‘ “火%傷A 聽擾狂越 如喪神

守之病 生馬”

太陰(標) i옳土(本), “i옳邱傷A 題滿身睡諸평彈 

直之病 生馬”

陽明(標) 操金(本); “操쩌傷A Rn흉쫓쨌觸諸파료抽 

1固之病 生馬”

太陽(標) 寒水(本). “寒뻐傷A u±利眼據諸寒收

引之病 生鳥”

周知하다시피, 素問의 病機를 劉河間이 數術

發明하였으니, 陽明에 속한 條文은 素問』에 없 

던내용이다 

r醫學入門』의 「六氣主病」에서는 河間의 十九

病機블 요약함과 아울러, 『內經』의 五藏의 病機

13) 주싸, 댐델入門(下), 서울, 펴山호, 1985, pp. 'l376-'l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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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五運主病으로 설명하였고, 「求本論」 에서는 五

運主病14)을 각각의 屬性에 合當한 六氣에 포함하 

였다. 

이는 六氣의 病은 經服으로 나타나고 五連(五

觸)의 病도 결국 經服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六氣

와 五運(五職)의 病의 所在는 다르더라도 五運의 

病이 다시 六氣의 病의 범주에 할 수 있다. 『醫

學入門』에서는 이 점을 더 發明한 것이라 할 수 

있다 

「醫學入門』의 「六氣主病」의 小註 내용과 『素

問」의 注釋書를 통틀어 살펴보변, 모두 질병의 

機轉을 風木, 君火(熱), 相火(火), 演土, 操金, 寒水

등으로 說明하였지, 三陰三陽으로는 說明하지 않 

았음을 알수 있다. 

結論的으로, f용病의 特徵을 分類할 때, 標에 

속하는 三陰三陽의 屬↑生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本에 屬하는 六氣의 屬性음 기준으로 했음을 알 

수있다. 

2. 三陰三陽의 屬性과 標本中의 應用

또한 『醫學入門』에 나타난 三陰三陽과 標本中

에 대한 내용은 三陰三陽과 六氣의 配合의 原

理15), 六氣納支16), 經8없內支rn, 標本의 陰陽 l훨 

性18)은 「醫學入門·運氣總論』에서, 節氣와 方位는 

「天地A物氣候相應圖」 19)에서, BIK體20), 治法;21), 中

氣잉)는 「標本論」, 「求本論 , 「雜治뼈 , 「牌뽑虛實 

傳變論」등이 있다. 

이 내용을 근거로 三陰三陽으로 分類하여 三

陰三陽의 屬性과 標本中의 關聯性에 대해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4) 쭈애1 챔싼入門(下), 서울, 펴山堂, 1985, PP‘ ICπ-]〔78.

15) 주빠, 원판入門(上), 서울, F윈버堂, 1985, p. 221 
16) 李싸, 협잔1入門(上), 서울, 南山堂, 1985, p. 'l37. 
17) 李빠, q뿔웰入l"J(上), 서울, 南山堂, 1985, pp. 251-252 
18) 李야, !않딱1入P1( t:l, 서울, 南山堂, l없5, p. 정3 

19) 추싸, 뿜J렌入門(上), 서울, 펴山堂, 1985, 미〕 'l3 24. 
20) 쭈야, 얀~J}\入門(下), 서울, 南lli호, 1985, p. 2378. 
21) 李빠, 1씬1入r'J(下), 서울, 南山堂, 1985, pp. 정87. 

22) 주뼈, 렘젝入門(下), 서울, 「원山堂, 1985, pp. 앙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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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少陰

깨少陰과君火 

君火는 熱한 南方의 午位에 居하므로 午가 君

火가 된다. 또한 君火는 寒한 北方의 子와 相衝

하므로 子가 少陰의 氣에 속한다. 

때 六氣納支‘ 午(本), 子(標)

君火는 午位에 居하므로 午가 本이 된다 또한 

子의 水와 相衝하므로 子가 標가 된다. 

따) 節氣와 方位; 夏至(午), .至(子)/ 正南方

(午), iE北方(子)

子午는 天地의 中iE이 되어, 節氣로는 夏至

(午), 쪽至(子)에 해당한다. 午는 正南方에 속하고 

午는正北方에 속한다. 

엠} 標本의 陰陽 屬性· 本陽 標陰

君火는 南方의 午位에 居하여 本(午)은 熱하되, 

子의 水와 相衝함으로써 그 氣가 陰이 生하는 初

(午位)에 해당하므로 標(子)는 寒하여 少陰에 속 

한다. 

『素問·至힐要大論』에 ‘至則氣同’231이라 하였듯 

이, 夏至는 熱이 盛한 중에 -陰이 始生하고, 쪽 

至는 陰이 盛한 중에 -陽이 始生한다, 

빼 *옆HIK 納支· 手少陰(午.本), 足少陰(子.標)

少陰 君火의 標本을 手足 經服으로 구분하면, 

手少陰心(火)은 南方의 午에 해당하고 足少陰팝 

(水)은 北方의 子에 해당한다. 따라서 手少陰心은 

君火인 本에 해당하여 熱하고, 足少陰뽑은 少陰

인 標에 해당하여 寒한다. 

빼 服體; 沈(標; 陰) 大(本; 陽)

沈은 陰服이니 少陰인 標에 속하고, 大는 陽服

이니 君火인 本에 속한다. 

三陽經에서 發하거나 三陰經에 發해도 모두 

服은沈大로같다. 

싸 治法; 標陰本陽→從本從標→反治 중 寒因

熱用

少陰의 標(寒) 本(熱)의 相反된 陰陽 屬性을 모 

두 거스르되(反治) 治擔에 先後가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辛苦大寒한 藥에 酒를 넣고 熱服하여 

2:l) 洪元해끼 *$校ti;帝內經素問, 서울, 束洋협장lllfl究院, 198.5, 
p. 303. 

「醫學入門』에 나타난 三陰三陽과 標本中에 대한 考察

本熱을 鴻하되 標陰을 技支하게 하거나, 辛寒한 

藥을 君으로 하고 납溫한 藥을 住로 해야 하니 

이는 反治 중 寒因熱用에 해당한다. 

단, 三陽經에 發한 경우는 it溫하면서도 質이 

輕한 藥으로 住하고, 三陰經에 發한 경우는 납溫 

하면서도 質이 重한 藥으로 住한다. 

빼 中氣(表養); 太陽

만약 中氣를 論하자면 少陰의 標(寒)를 따르는 

것이 곧 中氣인 太陽의 本(寒)을 따르는 것이며, 

역시 少陰의 本(熱)을 따르는 것이 곧 中氣인 太

陽의 標(熱)를 따르는 것이 된다. 

따라서 少陰의 治擔에 中氣를 따르게 되면 결 

국 太陽의 治法인 熱因寒用이 되어 相衝된다. 그 

러므로 中氣를 論할 수 없다. 

(2) 太陽

깨太陽과寒水 

본래 寒水는 北方의 子位에 居하여 子가 寒水

가 된다. 또한 寒水는 熱한 南方의 午와 相衝하 

므로 午는 太陽의 氣에 속한다. 

싸) 六氣納支; 子→辰(本), 午→或(標)

寒水는 寒한 北方의 子位에 해당하지만, 섣제 

로는 東東南方인 辰으로 前進하여 配合하므로 辰

이 本이 된다. 또한 寒水는 午의 火와 相衝하지 

만, 실제로는 西西北方인 해과 相衝하여 太陽의 

氣가 生하므로 양이 標가 된다. 따라서 辰은 子

의 특성을, 따은 午의 특성을 반영한다. 

때 節氣와 方位; 뤘雨(辰), 露降(成)/東東南方

(辰), 西西北方(따) 

辰J;X:은 七政의 짧뿔이 되어, 節氣로는 뤘雨 

(辰), 露降(않)에 해당한다. 辰은 東東南方에 해당 

하고, 或은 西西北方에 해당한다. 

배 標本의 陰陽 屬↑生‘ 本陰 標陽

본래 寒水는 北方의 子位에 居하여 本은 寒하 

되, 午의 火와 相衝함으로써 그 氣가 陽이 생하 

는 初(子位)에 해당하므로 標는 熱하여 太陽에 

속한다. 이를 地支에 배속하면 本(辰)은 寒으로 

陰이 되고, 標(따)는 熱로 陽이 된다. 

이처럼 五行의 方位로는 太陽 寒水가 子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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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지만, 설제로는 土에 해당하는 辰成에 居

하는 이유는, 水는 土에게 엎드려서 水가 땅 속 

으로 行하는 것처럼 水는 土에 의지하여 行事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成은 六여의 天門이 되고 

辰은 六己의 地戶가 된다. 

또한 寒水를 子午에 居하게 하고 君火를 다른 

자리에 居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五運은 土를 

머리로 삼고 六氣는 君火를 머리로 삼기 때문에, 

君火가 午의 자리를 차지하고 民位인 寒水가 그 

자리를 피한다‘ 

빼 經服; 足太陽勝빠(辰;本) 手太陽小陽(EX;;標)

太陽 寒水의 標本을 手足 ffil얘따으로 구분하면, 

足太陽勝빠(水)은 東東南方의 辰에 해당하고 手

太陽小陽(火)은 西西北方의 EX;에 해당한다. 따라 

서 足太陽勝跳은 寒水인 本에 해당하여 熱하고, 

足少陰뽑은 少陰인 標에 해당하여 寒한다. 

이처럼 手太陽小陽은 양이 되고 足太陽勝빠은 

辰이 되어 太陽이 辰或에 居하지만, 火는 水를 

따라서 化하니 水가 賢을 따라 이르게 되므로 足

少陰은 뽑職이 되고, 足少陰의 位가 太陽과 떨어 

져 있지만 실제로 氣는 足太陽勝ID't과 相合한다. 

따라서 太陽과 少陰이 表養의 관계에 있다‘ 

빼 服體; 浮(標; 陽) 緊(本‘ 陰)

緊은 陰服으로 寒水인 本에 속하고, 浮는 陽服

으로 太陽인 標에 속한다 標와 本의 陰陽 屬性

이 相反한다. 

三陽經에서 發하거나 三陰經에 發해도 모두 

服은 浮緊하되, B藏이나 뼈의 안으로 太陽(浮) 또 

는 寒水(緊)가 들어가면 해당 服이 사라진다. 

싸 治法; 標陽本陰→從本從標→反治 중 熱因

寒用

太陽의 標(熱) 本(寒)의 相反된 陰陽 l훨性을 모 

두 거스르되(反治) 治擔에 先後가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辛熱大溫한 藥을 冷服하여 本寒을 攻

하되 標陽인 월陽을 技持하거나, 辛熱한 藥을 君

으로 삼고 it寒한 藥을 住로 삼으니 이는 反治

중 熱因寒用에 해당한다. 

단, 三陽經에 發한 경우는 납溫하면서도 質이 

輕한 藥으로 住하고, 三陰經에 發한 경우는 #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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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質이 重한 藥으로 뾰한다. 

빼 中氣(表養); 少陰

만약 中氣를 論하자면 太陽의 標(熱)를 따르는 

것이 곧 中氣인 少陰의 本(熱)을 따르는 것이며, 

역시 太陽의 本(寒)을 따르는 것이 곧 中氣인 少

陰의 標(寒)를 따르는 것이 된다. 

따라서 太陽의 治擔에 中氣를 따르게 되면 결 

국 少陰의 治法인 寒因熱用이 되어 相衝된다 그 

러므로 中氣를 論할 수 없다. 

(3) 太陰

깨 太陰과 i옳土 

土는 長夏인 未位에 應하는데, 未는 少陰인 午

의 다음으로 陰이 크므로 太陰이라 한다. 

싸) 六氣納支; 未(本), 표(標) 

太陰 演土는 演한 中央의 未位에 居하므로 未

가 本이 된다. 또한 i뭘土는 표과 相衝하여 太陰

의 氣를 이루므로 표이 標가 된다. 

따) 節氣와 方位: 大寒(표), 大暑(未)/中央(未),

北北東方(표) 

표未가 歸藏의 標本이 되어, 節氣로는 大寒

(표), 大暑(未)에 해당한다. 未는 南南西方이면서 

中央에 해당하고, 표은 北北東方에 해당한다. 

土는 寄8王하므로 辰;;X;:3l未의 四維가 있지만, 

五行의 相生에 따라 未가 土의 本位에 해당한다. 

陽이 極盛한 때는 午位이지만 실제로 末에 와 

서 더욱 陽이 성하며, 陰이 극성한 때는 子位이 

지만 실제로는 표에 와서 더욱 陰이 성하다. 그 

이유는 子午가 陰陽의 極에 해당함은 분명하지 

만, 실제로 天은 氣로만 있어서 즉시 氣가 行해 

지나, 地는 形이 있어서 天氣를 받아서 形으로 

행해지는 데 약간 늦어진다‘ 예를 들어 하루에도 

午時가 가장 陽이 極한 때이지만 실제로는 未時

가 더욱 따뜻하며, 一年에도 송至가 가장 陰이 

極한 때이지만 실제로는 大寒이 더욱 춤다 

이와 같이 地氣가 天氣보다 늦으므로 땅위에 

있는 萬物이 표을 지나야 비로소 蘇生하고 未를 

지나면 비로소 收敢하므로 표未가 歸藏의 標本이 

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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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標本의 陰陽 屬性; 標陰 本陰

本인 未와 標인 표이 모두 폈하여 모두 陰에 

해당하지만, i흙의 盛흉가 달라서 本(未)은 펄이 

많고 標(표)는 i혈이 적어서 氣의 彈弱 虛實의 차 

이가생긴다‘ 
빼 經服; 足太陰牌(未.本), 手太陰師(표;標) 

太陰 演土의 標本을 手足 經服으로 구분하면, 

足太陰牌(士)는 中央인 末에 해당하고 手太陰뼈 

(金)는 北北東方인 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足太陰

牌는 i뭘土인 本에 해당하여 i혈이 盛하고 手太陰

뼈는 太陰인 標에 해당하여 演이 흉한다. 

빼 服體· 沈(標; 陰) 援(本; 陰)이니, 沈은 陰服

이니 太陰인 標에 속하고, 繹은 陰服이니 i혈土인 

本에 속한다. 標本의 陰陽 屬性이 相同한다. 

씨 治法; 標陰本陰→從本→正治중 寒因寒用,塞

因塞用

太陰의 標와 本의 相同한 陰陽 屬性(陰)을 따 

르되GE治), 太陰은 收藏을 主하니 흙滿하여 쫓塞 

하므로, 或은 苦寒한 藥으로 그 평滿을 i寫하거나 

或은 #溫한 藥으로 그 氣를 助한다. 

苦寒으로 鴻하는 것은 正治 중에 寒因寒用에 

해당하고, 납溫으로 助하는 것은 正治 중에 塞因

塞用에 해당한다. 

빼 中氣(表養); 陽明

中氣를 論하자연, 太陰의 標本은 모두 陰으로 

서 이미 本을 따르며, 中氣인 陽明의 標本은 陰

陽 屬性이 相反하므로, 中氣를 論하는 것이 의미 

가없다 

(4) 少陽

깨少陽과相火 

相火는 寅을 맡는데, 寅은 太陰인 표의 다음이 

므로 陽이 비로소 생기므로 少陽이라 한다. 

싸) 六氣納支; 午→寅(本), 子→申(標)

少陽 相火는 牌를 도우며(火生土) 비록 午位가 

있으나, 이미 君火가 居하고 있으므로 寅에 居하 

게 된다. 또한 火는 寅에서 生하기 때문에 相火

가 寅에 居한다. 따라서 相火의 本은 寅이 된다. 

또한 相火는 申과 相衝하여 少陽의 氣를 이루므 

『醫學入門』에 나타난 三陰三陽과 標本中에 대한 考察

로 申이 少陽의 標가 된다. 

따) 節氣; 雨水(寅), 處暑(申)/東東北方(寅), 西西

南方(申)

寅申이 生化의 終始가 되어, 節氣로는 雨水

(寅), 處暑(申)에 해당한다. 寅은 東東北方에 해당 

하고 申은 西西南方에 해당한다 

萬物은 火가 生하면 따라서 生하고, 火가 滅하 

면 따라서 滅하므로 寅申은 生化의 終始를 맡게 

된다. 

(래 標本의 陰陽 屬性; 標陽 本陽

本인 寅과 標인 표이 모두 溫하여 모두 陽에 

해당하지만, 溫의 進退가 달라서 本(寅)은 溫이 

장차 盛해지고 標(표)는 溫이 장차 흉하므로 氣

의 彈弱과 虛實의 차이가 있게 된다. 

빼 經服; 足少陽體(寅.本), 手少陽三魚(申;標)

少陽의 標本을 手足 經服으로 구분하면, 足少

陽體(木)은 東東北方인 寅에 해당하여 火가 장차 

盛해지고 手少陽三魚(火)는 申에 해당하여 火가 

장차哀한다‘ 
빼 服體· 浮(標) 數(本)

浮는 陰服이니 少陽인 標에 속하고, 數은 陽服

이니 相火인 本에 속한다. 標와 本의 陰陽 屬性

이 相同한다. 

싸 治法; 標陽 本陽→從本→iE治중 通因通用

少陽의 標와 本의 相同한 陰陽 屬性(陽)을 따 

르되(正治), 少陽은 三禁(禁퓨 禁下 禁慘)이 있다. 

禁퓨하는 이유는 風證은 본래 自규하기 때문이 

고, 禁下하는 이유는 陰을 煩傷할까 염려하기 때 

문이고, 禁慘하는 이유는 陽을 揚傷할까 염려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辛溫으로 天氣를 t通하여 春升之令에 

JI頂하게 하니, 이는 iE治 중 通因通用에 해당한다. 

빼 中氣(表養); 廠陰

中氣를 論하자면, 少陽의 標本은 陽으로서 이미 

本을 따르며, 中氣인 廠陰의 標本은 陰陽 屬性이 

相反하므로, 中氣를 論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5) 陽明

깨陽明과爆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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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은 西方 兌에 居하는데, 사람에 었어서는 뼈 

를 主하여 隔上의 陽位에 居한다 따라서 金은 

반드시 陽을 기다린 뒤WP西 相衝)에 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金은 陽明에 속한다. 

(내 六氣納支; 西(本), J)p(標)

操金은 關殺을 맡아서 操한 西方의 西位에 居

하므로 西가 本이 된다. 또한 操金은 J)p와 相衝하 

여 陽明의 氣를 이루므로 째가 陽明의 標가 된다. 

때 節氣. 秋分(西), 春分(J)p)/正西方(西), 표東方 

(J)p) 

陽明은 日月의 道路가 되어, 節氣로는 秋分

(西), 春分(J)p)에 해당한다 西는 正西方에 해당하 

고 째는 正東方에 해당한다. 

빼 標本의 陰陽 屬性‘ 本陽 標陰

JJP西는 陰陽之分에 해당하여 『素問·至힐要大 

論』에 ‘分則氣異띠라 하였듯이, 本인 西와 標인 

JJP가 半陰 半陽이 된다. 그러나 西는 陰이 陽보 

다 접접 많아지고, 째는 陽이 陰보다 접접 많아 

지므로 微細한 차이로 陰陽의 氣가 달라진다‘ 따 

라서 本(西)은 陰이 되고 標(때)는 陽이 된다. 

빼 *펌服‘ 足陽明뿜(西;本), 手陽明大陽(J)p;標)

陽明 操金의 標本을 手足 f쪼服으로 구분하면, 

足陽明몹(土)는 正西方인 西에 해당하고, 手陽明

뿜(金)는 正東方인 째에 해당한다 따라서 足陽明

뽑(西)는 操金인 本에 해당하여 半陰半陽 중에 

陰이 陽보다 점접 많아지고, 手陽明大陽(때)은 陽

明인 標어} 해당하여 半陽半陰 중에 陰이 陽보다 

접점 많아진다. 

빼 服體; 浮(表; 陽) 短(本; 陰)

沈은 陰服이니 太陰인 標에 속하고, 援은 陰HIK

이니 폈土인 本에 속한다. 標와 本의 陰陽 屬性

이 中氣인 太陰과 다르다. 

싸 治法; 標陽 本陰, 中氣(太陰)→從中

手陽明大陽(標‘陽)은 熱을 좋아하고 淸을 싫어 

하며, 足陽明몹(本;陰)는 淸을 좋아하고 熱을 싫 

어한다. 역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같지 않으 

므로 一定한 治法에 구애해서는 안 되므로 從中

24) 반元뼈 f껴↑Zi~쥬f內經素問, 서울, 束캔캡평liff究ri'E, 198.3, 
p.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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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治橋한다 

또한 足陽明은 十二經之海가 되어 氣血를 經

營하여 諸經이 모두 專眼받으므로 陽明은 廠陰과 

함께 어떤 經이든지 佛合되어 病이 되니 中을 參

配하여 用藥하여야 한다‘ 牌몹의 病은 한 가지 

예로서 미루어 치료할 수 없으니, 東휠의 『牌몹 

論』은 사람들로 하여금 百病이 모두 牌몹로 말미 

암아 생김음 發明한 것이다.정} 

째 中氣(表專)· 太陰

太陽과 少陰도 中氣로 따지면 標本에 따라 陰

陽 屬性이 相反하는 점은 陽明과 같으나, 太陽과 

少陰은 서로 中氣가 되는 점은 陽明과 다르다. 

廠陰과 陽明은 서로 中氣가 되지 않으며 或陰 或

陽에 따라서 的中해야 한다‘ 

(6) 廠陰

깨廠陰과風木 

木은 東方의 震位에 居하는데, 사람에 있어서 

따을 主하여 隔下의 陰位에 處한다. 따라서 木은 

반드시 陰을 기다린 뒤에(J)p西 相衝) 生하므로 

廠陰에 속한다. 

(나) 六氣納支· J)p→갖(本), 西→8(標)

風木은 生化의 根源이 되어 東方 JJP位에 해당 

하지만, 操金이 JJP에 居하므로 寒水와 마찬가지 

로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갖로 후퇴한다. 또한 

木이 갖에서 生하기 때문에 風木이 *에 居한다 

또한 風木은 E와 相衝하여 廠陰의 氣를 이루므 

로 E가 廠陰의 標가 된다. 따라서 X는 JJP의 특 

성을, E는 西의 특성을 반영한다. 

또한 般陰을 J)p西에 居하게 하고 陽明을 다른 

자리에 居하게 하지 않은 이유는, 六氣에 있어서 

君火가 司天하여 君位에 있으면 陽明이 司地하여 

닮位에 있으므로, 陽明이 西의 자리를 차지하고 

民位인 탱f陰이 그 자리를 피한다. 

따) 節氣; 小雪(*), 小滿(8)/北北西方($J, 南南

東方(8)

E갖는 天地의 門戶가 되어, 小雪(갖), 小滿(8)

에 해당한다 찢는 北北西方에 해당하고 E는 南

25) 쭈야, 쁨원入門( Fl, 서울, i쥐山堂, 198.5, pp. 1347 1잃8.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南東方에 해당한다. 

(래 標本의 陰陽 屬性; 標陰 本陽

9P西는 陰陽之分에 해당하여 『素問·至흘要大 

論』에 ‘分則氣異’라 하였듯이, 本인 gp와 標인 西

가 半陰 半陽이 된다. 그러나 째(本)는 陽이 陽보 

다 접점 많아지고, 西(標)는 陰이 陽보다 점점 많 

아지므로 微細한 차이로 陰陽의 氣가 달라진다. 

이를 地支에 배속하면 本(갖)은 陰이 되고, 標(B)

는 陽이 된다. 

빼 經服· 足廠陰Jlf(갖;本), 手廠陰心包(8;標)

廠陰 風木의 標本을 手足 經服으로 구분하 

면, 足廠陰府(木)은 北北西方언 갖에 해당하고 

手廠陰心包(火)는 南南東方인 E에 해당한다. 

따라서 足廠陰R주(갖)은 風木인 本에 해당하여 

半陽半陰 중에 陽이 점점 많아지고, 手廠陰心

包(8)는 願陰언 標에 해당하여 半陽半陰 중 

에 陰이 점접 많아진다. 

빼 服體‘ 沈(標’ 陰) 뾰(本; 陽)이니 沈은 陰服

이니 廠陰인 標에 속하고, g호은 陽服이니 風木인 

本에 속한다. 標와 本의 陰陽 屬性이 中氣인 少

陽과다르다. 

(새 治찮; 標陰 本陽, 中氣(少陽)→從中

足廠陰Jlf(本陽)은 潤을 좋아하고 操를 싫어하 

며, 手廠陰心包絡(標·陰)은 十二經을 總轉하여 五

行 중에 속하지 않고 坤元一正의 土에 해당하여 

비록 生長을 主하나 靜을 좋아하고 操를 싫어하 

므로 少陽의 元氣를 품부 받아야만 능히 生育할 

수 았다. 따라서 三뚫는 元氣의 父가 되고 包絡

은 陰血의 母가 된다. 이처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같지 않으므로 --定한 治法에 구애해서는 

안 되므로 從中하여 治樓한다. 

廠陰은 十二經의 領抽로서 陰陽을 化生하므로 

氣血를 經營하여 諸經이 모두 票眼받으므로, 廠

陰은 陽明과 함께 어떤 經이든지 함께 供合되어 

病이 되니 中을 參햄하여 用藥하여야 한다.26) 

특히 廠陰은 風木에 해당하여 病病에 있어서 

中風에 해당하니, 風이 經에 的中하여 안으로 대 

소변의 막힘이 없고, 밖으로 六經의 形證이 없으 

26) 추빠, 뽑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 1347‘ 

『醫學入門』에 나타난 三陰三陽과 標本中에 대한 考察

면 ‘從中’하여 치료한다. 따라서 퓨하거나 下해서 

는 안 되니, 대개 風은 熱에서 근본하나니 熱이 

勝하면 風이 動하기 때문이다 風쨌가 中經한 경 

우는 마땅히 養血하여 爆氣를 이기도록 한다.건) 

빼 中氣(表專); 少陽

太陽과 少陰도 中氣로 따지면 標本에 따라 陰

陽 屬性이 相反하는 점은 廠陰과 같으나, 太陽과 

少陰은 서로 中氣가 되는 점은 廠陰과 다르다 

廠陰과 陽明은 서로 中氣가 되지 않으며 或陰 或

陽에 따라서 的中해야 한다. 

III. 考察

이상 『醫學入門」을 통해서 三陰三陽과 六氣納

支, 節氣와 方位, 經R廠內支, 服體, 中氣 等의 기준 

으로, 三陰三陽과 六氣의 配合의 原理와, 標本의 

陰陽 屬性, 治法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三陰三陽과 六氣 配合의 原理

첫째, 三陰三陽의 屬性과 地支의 配合은 일치 

하지 않는다. 

太陽과 廠陰은 비록 地支로 辰成과 E갖에 배 

합하지만, 설제로 標本의 陰陽 屬性은 納支로 따 

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子午는 極陰極陽으로, 午는 極陽 중에 -陰始

生하니 少陰 君火의 특성을 반영하고, 子는 極陰

중에 -陽始生하니 太陽 寒水의 특성을 반영한 

다. 그러나 太陽은 辰或에 배합하였다. 

때西는 半陰半陽으로, 西는 半陰半陽 중에 陰

이 陽보다 접점 많아지니 陽明 操金의 특성을 반 

영하고, gp는 半陰半陽 중에 陽이 陰보다 점점 

많아지니 廠陰 風木의 특성을 반영한다. 그러나 

廠陰은 B갖에 配合하였다. 

둘째, 三陰三陽의 特性과 六氣納甲이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해, 標本의 陰陽 特性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節氣, 方位 등은 일정한 기준이 되기 어 

렵다 

27) 주빠, 짧學入門(下), 서울, F힘山堂, 1985, p. 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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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陽은 本이 子에서 辰으로 옮겨서 方位가 正

北에서 東東南으로, 節氣가 *至에서 雨水로 바 

뀌며, 廠陰은 本이 9P에서 갖로 옮겨서 方位가 

lE東에서 北北西로, 節氣가 春分에서 小雪로 바 

뀌며, 少陽은 本이 午에서 寅으로 옮겨서 方位가 

lE南方에서 東東北方으로, 節氣가 夏至에서 雨水

로바뀌었다. 

셋째, 三陰三陽의 本氣의 五行 屬性과 經B없며 

支가 일치하지 않는 수가 있다 

陽明 操金은 五行 屬性이 같은 手陽明大陽이 

本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足陽明뿜가 本이 

되며, 少陽 相火도 五行 屬性이 같은 手少陽三崔

가 本이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足少陽體이 本

이 된다. 

넷째, 標本을 기준으로 六氣納支와 經服納支를 

했을 때, 少陰經을 제외하고 足經이 本이 되고 

手經이 標가 된다. 

2. 標本의 陰陽 屬性

첫째, 少陽과 太陰은 標와 本의 陰陽 屬性이 

같더라도 여전히 氣의 彈弱, 虛實의 차이가 있다. 

寅申은 標本이 모두 陽이라 하더라도, 火의 脫

服에 있어 寅에서 生하고 申에서 病이 되므로, 

寅(本)과 申(標)의 性質이 다르다 

표未는 標本이 모두 陰이라 하더라도, 土의 뼈 

R읍에 있어 표에서 服하고 未에서 Ill이 되므로, 

펄의 盛흉가 달라서 本(未)은 혈이 많고 標(표)는 

팩이 적다. 

둘째,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을 標本의 陰陽 屬

性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太陽은 本寒 標熱하고 少陰은 本熱 標寒하 

여 標本의 陰陽 屬性이 相反하고, 太陽과 少陰은 

서로 中氣가 된다. 따라서 治續에 있어서 자신의 

標의 陰陽 屬性을 따르는 것이 곧 그 中氣의 本

의 陰陽 屬性을 따르는 것이며, 역시 자신의 本

의 陰陽 }훨性을 따르는 것이 곧 中氣의 標의 陰

陽 1월性을 따르는 것이 되므로, 자연히 標와 本

의 陰陽 屬性을 同時에 따르게 된다. 

(2) 少陽은 本熱 標熱하고 太陰은 本寒 標寒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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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標本의 陰陽 屬性이 相同하므로, 治續에 있어 

서 本의 陰陽 屬性을 따르는 것이 곧 標의 陰陽

屬性을 따르는 것과 같다. 따라서 本을 따르는 

것을 더 이상 의심할 펼요가 없다. 

그러나 굳이 中을 論하자변, 少陽은 本熱 標熱

로 標本이 모두 陽인데 반해, 그 中氣인 廠陰은 

本陽 標陰으로 標本의 陰陽 屬性이 달라서 일치 

하는 면이 없다. 또한 太陰은 本陰 標陰으로 標

本이 모두 陰인데 반해, 그 中氣인 陽明은 本陰

標陽으로 역시 標本의 陰陽 屬性이 달라서 일치 

하는 면이 없다. 

(3) 陽明은 本陰 標陽이고 廠陰은 本陽 標陰으 

로 標本의 陰陽 屬性이 相反하며, 中氣인 太陰과 

少陽은 각각 本陰 標陰, 本陽 標陽으로 標本의 

陰陽 屬性이 같으니, 治擔에 있어서 상황에 맞게 

或 標의 陰陽 !혈性을 따르거나 或 本의 陰陽 屬

性을따라야한다. 

太陽과 少陰은 治擔에 있어서 標本을 同時에 

따르는 반면에, 廠陰과 陽明은 或 標를 따르거나 

或本을따른다‘ 
그 이유는 太陽과 少陰의 경우는 범體의 標本

과 中氣의 本標가 陰陽 屬性이 같으므로, 本만 

따르더라도 이미 標를 따르는 것이 자연히 포함 

되며 標만 따르더라도 이미 本응 따르는 것이 자 

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다. 또한 廠陰과 陽明은 自

體의 標本과 中氣의 標本의 陰陽 屬↑生이 모두 다 

르기 때문에, 標本의 或陰 或陽에 따라서 的中해 

야한다. 

3. 治法

첫째,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에 따라 治法이 각 

각相異하다. 

太陽 少陰은 標와 本의 陰陽 屬性이 相反하지 

만 그 屬性이 동시에 나타나므로, 治擔에 있어서 

標本의 陰陽을 모두 따르면서도 或先 或後의 차 

이가 있게 하니, 太陽에는 熱因寒用, 少陰에는 寒

因熱用하는 反治를 사용한다. 

太陰, 少陽은 標와 本의 陰陽 屬性이 相同하여 

모두 本을 따르니, 治續에 있어서 陰陽, 先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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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으므로, 太陰에는 寒因寒用, 塞因塞用하 

고, 少陽에는 通因通用하는 iE治를 사용한다. 

陽明과 廠陰은 標本의 陰陽 屬t生이 半陰半陽

으로 相反하기 때문에, 治續에 있어서 標本의 陰

陽을 따를 수 없고 때에 따라 或標 或本을 따르 

므로 -定한 治法이 없으므로 ‘從中’한다. 

둘째, “少陰太陽 從本從標”를 治擔에 응응함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혹 本을 따르거나 혹 標를 따른다고 해 

석한다. 輸昌은 “太陽寒水 本寒標熱 少陰君火 標

熱本寒 其治或從本 或從標 審寒熱而異施也”갱)라 

하였다. 

또한 혹 本을 따르거나 혹 標를 따르되 治續

에 先後가 있다고 해석한다 張介實은 “少陰太陽

標本異氣 故或從本 或從標 而治之有先後

也”없)라하였다 

또한 標와 本을 동시에 따른다고 해석한다. 위 

에서 밝힌 少陰과 太陽의 治法에 입각해서 해석 

하자변, 少陰은 寒因熱用하며 太陽은 熱因寒用하 

므로, 치료에 있어서 標本을 同時에 따른다. 

따라서 “陽明廠陰 不從標本 從乎中也”의 해석 

을 다음과 같이 달리 할 수 있다. 

‘不從標本’에 대해 ‘太陽, 少陰이 標와 本을 同

時에 따르되 先後가 있는 것과 같지 않다.’는 의 

미로 볼 수 있다. ‘從乎中’에 대해 n兪昌은 “廠陰

風木 木從風化 風寫本 廠陰寫標 其治不從標本

而從乎中 中者 中見之氣也”%)라 하였는데, 대부 

분 「至률要大등옮」 의 “從中者 以中氣罵化也”에 근 

거하여‘中氣를 따른다.’고 해석해 왔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대로, 陽明과 廠陰의 治

法은 실제로는 中氣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 

니므로, ‘中氣를 따른다.’는 해석은 治法을 說明

하기에는 未盡한 감이 있다. 

『醫學入門』에서는 “經굽 推有陽明廠陰 不從

標本 從乎中 中乃不定之蘇 非中外之中也”31)라 

28) 웹昌, 뿔門法律, 束i휩出版社, 서울, 1986, p, 71. 
29) 張介흉, 쫓때쪼圖젊, 成輔j此 서울, 1982, p. 140. 
30) 웹읍, 뽑門$律, 東南出版社, 서울, 1986, p. 72. 
31) 주싸, 뽑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85, p. 1347. 

『醫學入門』에 나타난 三陰三陽과 標本中에 대한 考察

하여 中은 ‘中外’의 中이 아니라 -定하게 할 수 

없다는 말이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治法에 있어서 ‘從乎中’의 해석은, 『中

庸集注』에서 “中者 不偏不倚 無過不及之名”32)과 

『周易』의 ‘時中’잃)의 의미인 ‘隨時取中’영)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한다 

N. 結論

『醫學入門』을 통해서 三陰三陽 各各에 대해서 

六氣의 配合의 原理, 六氣納支, 節氣와 方f.ll:, 標

本의 陰陽 屬性, 經服納支, 服體, 治法, 中氣 등으 

로 分類·考察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三陰三陽의 屬性과 地支의 配合은 일치하지 않는 

다. 太陽과 廠陰은 비록 地支로 辰J;X;과 E갖, 寅申

에 배합하지만, 실제로 標本의 陰陽 屬性은 納支

의 원리와 다르다. 그로 인해 標本의 陰陽 *훈性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節氣, 方位 등은 일정한 기준 

이 되기 어렵다. 

2. 三陰三陽의 本氣의 五行 屬性과 ff~생腦때支가 일치 

하지 않는 수가 있다. 陽明 操金은 手陽明大陽이 

本이 아니라, 실제로는 足陽明뿜가 本이 되며, 少

陽 相火도 手少陽三魚가 本이 아니라, 실제로는 

足少陽體이 本이 된다. 

3. 三陰三陽의 從化規律에 따라 治法이 각각 相異하 

다. 

첫째, 標와 本의 陰陽 屬性이 相反한 경우는 反治

를 사용한다. 少陰은 本熱 標寒, 太陽은 本寒 標熱

하여 寒熱이 定해지지 않으니 太陽은 熱因寒用하 

고, 少陰은 寒因熱用한다. 

둘째, 標와 本의 陰陽 屬性이 相同한 경우는 正治

를 사용한다. 太陰은 標本이 모두 寒하고 少陽은 

32) 米熹, 中庸集注, 大田, 學民文化社, 1990, p. 23. 
33) 朱熹, 周易{빵義大全(元), 大田, 펀民文化社 1쨌, p, 

4ffi. 
34) 李빠, 짧웰入門(下), 서울, 南山호, 1985, p, 정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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標本이 모두 熱하니, 太陰은 寒因寒用, 塞因塞用하 

고, 少陽은 通因通用한다. 

셋째, 標와 本의 陰陽 屬性이 相反하면서도 中氣의 

陰陽 屬性과도 다른 경우는, iE治나 反治를 사용 

할 수 없고, 從中하여 治爆한다. 즉 廠陰, 陽明 -

定한 治法에 구애해서 안 되고 때에 따라서 中음 

따른다. 

4. “少陰太陽 從本從標”를 治據에 應用함에 있어서 

다음의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혹 本을 따르거나 혹 標를 따른다. 둘째, 혹 

本을 따르거나 혹 標를 따르되 治擔에 先後가 있 

다. 셋째 少陰은 寒因熱用하며 太陽은 熱因寒用하 

므로 標本을 同時에 따른다 

5‘ “陽明廠陰 不從標本 從乎中”의 ‘從乎中’은 治法의 

활용에 있어서 ‘때에 따라서 中을 取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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